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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소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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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소위 진보 세력은 남녀 동등권이 법으로 보장된 미국에서 아직도 여성의 평균 소득이 남성의 소득의 80%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평등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득 차이는 성차별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고 남녀간의 업종 선택과 직업 선택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관련 연구가 쌓일수록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근 거리가 먼 직장이나 직종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위험성이 높은 직장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20 업종을 골라 근무 중 사망하는 남녀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사망비율은 남성이 94%였습니다.  직장 전체를 걸쳐봐도 남성의 사망율은 92.5%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권 주의자들이 목에 힘을 주면서 강조하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 임금의77%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여성이 남성의 77%의 임금을 받는다면 모든 업체에서 여성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약 23% 감소할 것이며 이런 임금 감소는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전체를 평균하면 이런 소득 차이를 창출할 수 있겠으나 이런 주장은 근무 연한, 교육 수준, 직종의 고난도, 위험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마사추셋트 주의  교통국에서 일하는 남년직원들의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이 교통국은 남녀 직원의 차별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2011-2017 사이의 모든 근무 타임카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 파악한 사실은 남성 기관사와 버스 운전기사는 같은 일을 하는 여성보다 잔업을 83%나 더 했습니다. 수시로 야기 되는 잔업 요청을 남성들이 수락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83%나 높았습니다. 당연히 소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나 육아 책임감 때문에 잔업 요청을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면은 남녀간의 직종 선호도 입니다. 패스트 푸드 직종이든지 큰 기업의 간부 직종이든지 동종 직종에서 근무하는 남녀간의 임금 차이는 미국에서 살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득 차이는 아직도 확연합니다. 15년 기간을 택하여 남녀 근로 상태를 연구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 전체를 통털어서 조사한 결과 40%의 여성 근로자는 15년 중에서 1년 이상 직장을 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현상도 남녀간의 소득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정부 기관과 여러 대학에서 남녀 간의 소득 차이를 없애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남녀간의 소득차이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끝
